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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6ㆍ25전쟁 발발 이후 6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이 전쟁에 대한

연구 영역 중 가장 부진한 부분은 북한의 전쟁수행에 대한 연구 부분이다.

지난 60년 동안 연구자들은 남침설·북침설을 둘러싼 전쟁 책임논쟁과 전쟁

결정과정에서 스탈린과 김일성 중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논문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년 7월)의 일부분을 발췌,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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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자 논쟁 등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커밍스는 이른

바 내재적 사회혁명론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의 결정자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쟁 원인을 제시하고자 했지만1)그는 남한과

미국의 분석에 상응하는 정도로 소련과 북한 내부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

음으로써 큰 오류를 범했다.1990년대에 공개된 한국전쟁 관련 소련외교문

서와 미국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노획북한문서’를 활용한 캐스

린 웨더스비,박명림,양영조,이완범,정병준,와다 하루끼 등의 연구에

의해 전쟁책임과 전쟁 주도자 문제를 중심으로 장기간 진행된 논쟁들의 대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전쟁의 원인 혹은 기원에 관한 문제들을 제외한다면 북한 내부의

전략논의,전쟁 준비 과정,전쟁 수행간의 문제들은 아직 많은 기본적인 문

제들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다.제1ㆍ2차세계대전사의 경우에도 영미중심

의 연구시각이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ㆍ소련 문서 공개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쟁에 대한 균형잡힌 해석이 가능해졌는데,3)

1)BruceCumings,TheOriginsoftheKoreanWar:LiberationandtheEmergenceof

SeparateRegimes1945~1947(Princeton,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Press,

1981);idem.,TheOriginsoftheKoreanWar,Vol.II:TheRoaringoftheCataract

1947~1950(Princeton,NewJersey:PrincetonUniversityPress,1990).

2)KathrynWeathersby,“SovietAimsinKoreaandtheOutbreakoftheKoreanWar,

1945~1950:New Evidencefrom theRussian Archives",ColdWarInternational

HistoryProjectWorkingPaper,No.8,1993;idem.,“TheSovietRoleintheKorean

War:TheStateofHistoricalKnowledge",inWilliam Stuecked.,TheKoreanWar

inWorldHistory(Lexington,Kentucky:TheUniversityPressofKentucky,200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나남출판,1996;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1945~1950 ,국방군사연구소,1999;이완범, 한국전쟁: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정병준, 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2006;와다 하루끼ㆍ서동

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1999;和田春樹(와다 하루끼), 朝鮮戰爭 ,東京,岩

波書店,2002.

3)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서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NormanStone,The

EasternFront1914~1917(London:HodderandStoughton,1975);데이비드 M.글랜

츠ㆍ조너선 M.하우스 지음,권도승ㆍ남창우ㆍ윤시원 옮김, 독소전쟁사 1941~1945;붉은

군대는 어떻게 히틀러를 막았는가 ,열린책들,2007;GeoffreyRoberts,Stalin'sWars:

From WorldWarToColdWar,1939~1953(NewHaven,Connecticut:YaleUniversity

Press,2006).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3

6ㆍ25전쟁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미국,UN측 중심으로 편중된

연구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내부적 전쟁 준비 과정을 고찰해 보

고자 하는 시도로서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후 북한의 ‘통일’전략과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정신적 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어떠한 전략 논의가 이루어졌고,전

쟁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전쟁을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동원을

시행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전쟁 문제를 둘러싼 소련과 북한 지도

부와의 교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에5)이

논문은 북한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전쟁을 대비한 북한군

(조선인민군)의 증강과 군비 확장 과정은 전쟁 동원의 주된 문제이기는 하

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또 다른 논문에서 독립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6)

이 논문이 다루는 주요 시기는 주로 1948년 9월부터 1950년도 초까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탈린과 김일성 간에 전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지는 1950년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말부터 진행된 군비증강은

소련의 적극적 개입 하에 수립된 구체적인 남한침공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

졌다.그러나 북한에서 전쟁을 염두에 둔 동원 체제는 북한지도부 내의 북

한정부 수립 직후부터의 ‘통일’논의를 거쳐 1949년에 마련되었다.1948년

말부터 1949년 한 해 동안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에게 전쟁 동의를 거듭 촉

구하면서 인민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과 전쟁을 대비한 군비증강에 총

력을 기울였다.이 기간 동안 북한 지도부는 전쟁과 남한 내부 전복의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 하는 한편,전쟁을 예상한 동원체제 확립을 위해

은밀한 준비를 진행해갔다.당시 소련이 자신을 평화의 주창자이며 미국이

4)박명림은 일찍이 북한이 전쟁을 위한 1949년 전개한 인민동원의 실상에 대해 상세히 다룬

바 있으나 그는 북한 내부의 전략 논의와 전쟁의 물적 준비의 실상에 대해서는 더 깊숙이

천착하지 못했다.박명림,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II,제12장 참조.

5)주2)에 제시한 연구서들을 참조.

6)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졸고,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전략,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년 7월),6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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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제국주의적 전쟁광이라고 매도하는 ‘평화공세(PeaceOffensive)’를

취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미국과 남한에

의한 침략 위험에 대비한다는 기만적 논리를 앞세워 군비증강과 인민 동원

을 시행했다.계급혁명을 위해 선전과 기만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고 주민을 속여서라도 목표를 성취한다는 북한체제의 행동패턴은 이

미 이때부터 확립되었다.

2.‘통일’정책과 전략 논의

1948년 8월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북한지

도부는 1947년 말 이래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남

한 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북한 주

도의 통일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새로운 정부의 정강에 못박았다.그것은

박명림이 말했듯이,그 동안의 ‘민주기지(民主基地)’노선으로부터 ‘국토완

정(國土完整)’노선으로의 전환이었다.새 정부의 정강에서 통일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이 정강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비난하며,“이같은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는 전조선인

민들을 정부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

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되는 양군 동시철거에 대한 소련정

부의 제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 언명했다.그 방법은 명

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북한이 시행한 인민위원회 정치체,토지개혁,

산업국유화,노동법,남녀평등권법 등 ‘민주개혁’조치를 남한에까지 확장하

겠다는 목표만은 분명하게 밝혔다.7)

7)｢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중앙년감 1950년도판 ,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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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도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노

동당 제2기 제3차전원회의가 열렸던 1948년 9월 28일 노동당은 차후의 모

든 당의 활동에서 남한까지 북한의 체제를 확장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을

당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조선을 통일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에 예견되고

북조선에 이미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에 의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질서를 전국

적으로 실천시킬 것을 우리당의 가장 절박한 급선적 과업으로 인정한다.8)

그러나 이 결정서는 동시에 통일은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남한과의 협상에 의한 통일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소한 민족주의”

경향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고 못박았다.“당중앙위원회는 협소한 민족

주의적 편향이 발현되는 때에는 그것이 누구에서 발현된 여하를 불문하고

그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그의 발현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당단

체들에게 책임지운다.”9)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 이외의

어떤 민족주의적 통일논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10)당

시의 북한의 모든 정치문제와 당의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 에 대한 결정서｣,

 근로자  1948년 제10호(1948년 10월),42쪽.

9)위의 자료,43쪽.여기서 허가이가 말한 “협애한 민족주의”란 민족지상주의를 말하는 것

으로 보이며 그것은 계급투쟁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족의 자결이 인정될 수 있

다는 스탈린식 민족이론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인다.스탈린의 민족이론에 관해서는 나라

사랑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나라사랑,1989,313~384쪽 참조.

10)그것은 제3차 전원회의에서 허가이가 남북한제정당연석회의에 참가해 남북한의 분단정부

구성을 반대하면서 민족 중심의 남북한 협조에 의한 통일론을 제기한 김구,김규식에 대

해 강하게 비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그는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김규식

과 김구의 태도입니다.김구와 김규식은 그들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였든지

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반동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하며 이러한 태도에 대한 확

고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허가이,｢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진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

고｣, 근로자  1948년 제10호,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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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측으로서도 북한지도자들의 통일열망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의 채택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수립의 논의과정에서 소련 군정의 총책임자 슈티코프는 남북한

노동당이 안배를 이루면서 서로의 협력하에 북한 주도하의 통일을 이루어

야 한다는 구상을 김일성과 박헌영과의 협의에 의해 보장하고자 했다.소

련문서에 의하면 소련 중앙에서는 최초 북한측이 주로 북노당 출신으로 구

성한 정부 요직 인선안을 반송하면서 남한 출신을 대폭 기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1)이는 소련이 전 한국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북한 정부

요인의 인선을 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슈티코프는

박헌영의 이론적 수준과 남한에서 지하활동의 지도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

며 그를 새롭게 통합될 남북노동당 연합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김일성을

새정부의 내각 수상으로 앉힘으로써 남․북 노동당의 협력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이미 1947년에 박헌영과 김일성간의 알력을 우려하

고 있었던 슈티코프는 북한 정부 수립을 앞두고 두 사람의 협력관계를 확

실히 해두고자 했다.그는 1948년 7월 30일 김일성과 박헌영을 불러 차후

의 남북한 노동당의 연합중앙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하고,8월 3일에는 김

일성을 만나 당 연합 중앙위원회에서 박헌영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중앙위

원회의 결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12)또한 내각 구성에서도 슈티코프의

주장에 의해 각료의 숫자에서 남한 출신자들에게 10개의 상(相)의 자리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3)이에 대해 레베제

11)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와 이로 인한 최고인민회의,내각의 인선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한

울,2008,279~283쪽.

12)국사편찬위원회, 쉬띄코프 일기 1946~1948 (과천:국사편찬위원회,2003),1948년 7월

30일자,8월 3일자.이후 1949년 6월까지는 남노당과 북노당이 통합되지 않은 채 분립해

유지되고 연합중앙위원회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는 없다.과연 슈티코프의 제안대로 박헌영이 연합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

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13)북한주재 소련대사관,「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1등서기관 바쉬케비치와 박창옥의 대담록」

(1953년 4월 4일),“Zapis'Beseby1-gosekretariiaPosol'stvaSSSR vKNDR t.

VasiukevichV.A.ssekretarem TsKTPKPakChanOkom",문서고 분류기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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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차후에 어떻게 북한정치가 돌아갈지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불

만을 표출했지만,결국 슈티코프의 최종 결정에 의해 조각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스탈린과 슈티코프는 그만큼 남한정권의 전복을 통한 한반도 통

일 전략에 비중을 높게 두었고,박헌영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일단 ‘북한 주도의 통일’을 노동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견

이 존재했다.그것은 오래전에 김점곤이 지적했듯이 박헌영의 남노당과 김

일성파-소련파-연안파 연합의 북로당의 통일 전략이 달랐기 때문이다.14)

그러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해방 이후부터 오랫동안 북한 노동당의

중앙당본부에 몸담았던 신경완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신경완에 의하

면 1948년 말 최용건,강건 등 만주빨치산파와 연안파는 미군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한 유격대활동의 강화에 의한 인민봉기를 통해 남한 자체의 혁

명을 추구하는 것은 힘의 낭비에 불과하며,인민군이 전쟁을 준비하고,남

한의 인민유격대들이 보조가 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에 박헌영은 1946년 이래 1948년 8월말까지도 “남조선혁명은 북의 일

정한 원조를 받아 남노당이 주동이 되어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남노당 중

심의 인민봉기론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15)박헌영은 이 면에 있어서는

레닌의 무장봉기론에 보다 충실한 혁명전략을 갖고 있었다.박헌영은 1947년

에 쓴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 이라는 팸플릿에서 바로 그러한 그의 지론을

논술했다.16)또한 충실한 남노당원 김달삼 등이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선거

14)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1973;김점곤, 남노당 폭력 혁명 노선의 연

장선상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 한국전쟁: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 (김철범 엮음),

평민사,1989,61~62쪽.그러나 김점곤 교수는 러시아 자료를 사용하지 못해 이러한 북

한 내부의 논의가 소련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15)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민연,2002,125~126쪽.

16)박헌영,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 ,해방사,1947.그는 이 책 말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미(己未)’가 아니라 ‘갑오(甲午)’”라고 하여 삼일운동의 평화적 투쟁보다 동학란과 같

은 무장폭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그는 또한 동학란의 문제점으로서 근왕의식,폭동의

전략전술 부재,끝까지 투쟁하지 못한 것을 들며,레닌의 “폭동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

것이다.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그것은 끝까지 나갈 것을 알아야 한다”는 구절을 언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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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대하여 일으킨 2ㆍ8,4ㆍ3사건을 계기로 유격대투쟁을 통해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공격해 남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것이 박헌영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17)한편 그는 슈티코프에게도 자신의 토지개

혁을 동반한 무장봉기론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1948년 9월 3일 남조선 정

세에 관한 문제로 슈티코프를 만났을 때 박헌영은 남조선에서의 토지개혁

문제를 제기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여 지주들로부터 토

지를 몰수해서 몰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슈티코프는 이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얻어질 최종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

하라고 충고했다.18)아마도 슈티코프는 시기 선택에 대한 신중성을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노당과 남노당간의 혁명전략과 주도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과 뒤이은 여순

폭동의 결과는 점점 더 북한내에서 북로당 측의 입지를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은 제주도 유격대 활

동 진압을 위해 제14연대가 파견되기 직전에 이를 거부하기 위해 남노당

세포인 김지회 중위,홍순석 중위,지창수 상사에 의해 주도되어 군인

3,000명이 가담했다.이것은 남노당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란지도부가 모두 이미 여수시당과의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남노당 조직은 즉시 무장폭동의 주도권을 행사했다.10월

19일에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다음날인 10월 20일 남노당 여수시당이 지휘

하여 시민을 모아 집회를 열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인민재판을 열어

우익인사들을 처형하며,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정책을 선포하는 등 무장

봉기의 형태로 발전되었다.그러나 4일 후부터 여수순천 반란은 이승만 정

부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토벌작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내는

17)제주도 빨치산 투쟁의 주역이자 나중에 제주도를 탈출한 김달삼은 해주 남조선 정당사회

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박헌영 선생’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을 표시하며 제주도에서 인민유

격대 투쟁에 관해 대표들에게 그의 경험을 소개했다.편자 미상,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중요문헌집 ,인민출판사,1948,102~109쪽.

18) 슈티코프일기 ,1948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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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의 칼날을 받았으며,반란의 주동자들은 지리산 주변의 주요 산으로

들어가 ‘야산대’라는 이름으로 장기 유격전을 펼치게 되었다.19)이때부터

지리산 일대에 빨치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여순반란 이후 남

한 군대와 경찰이 실시한 여순반란 진압작전과 1948년 ‘동계토벌’에 의해

상당히 많은 당원과 빨치산들이 희생당했다.20)

제주도 4ㆍ3사건과 여순사건 등이 남한 정부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여순 폭동’의 실패와 이승만 정부에 의한 많은 남노당원의 처

형,투옥 사태는21)북한 지도부내에서 남노당의 무장봉기 혁명론에 대한

많은 비판적 의견들을 표출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신경완에 의하면 당

시 최용건과 연안파는 “현실적으로 남한에 미군이 들어와 있고 미군정 통

치가 실시되고 있다.미군정은 일제 통치기구를 그대로 받아 군정을 실시

한다.강력한 군정 통치기구 때문에 혁명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

렵다.통일과 남조선해방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혁명기지가 주동이 되고 남

조선 혁명역량이 배합되는 남북 배합작전에 의해 이룩될 수 있다.이런 틀

에서 남조선혁명을 추진해야 한다.따라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보존,축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강건은 당시 남노당 중심

으로 운영되던 빨치산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남노당

이 주동이 되어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이는 곤란하고 남노

당이 배합하는 협동작전에 의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혁명역량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고 한다.이 소식을 들은 박헌영

은 곧바로 강동정치학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강건의 연설은 남로당의 노선

19)김남식, 남노당연구 ,돌베개,1984,379~389쪽;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실천문학사,1991,134~184쪽.

20)노동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는 정확한 인원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남한측에 의

해 학살,처형된 수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승민,｢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

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1949년 11호(6월 15일 발행),35~39쪽. 광주전남현대사 

2에 의하면 1949년 1~2월 사이에 1,650명의 유격대와 남노당원 4,500명이 진압군에 투

항함으로써 동계토벌이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184쪽.

21)북한측에서는 여순폭동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토벌에 의해 약 15,000명의 빨치산이 희생

되었고,일반인을 포함해 약 30,000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3)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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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치된다.우리가 피흘려 싸워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2)통일전

략을 두고 남북 노동당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로당 지도부는 전쟁에 의한 통일 방안을 염두에

두고,1948년 말부터 전쟁에 대한 이념적 무장과 실질적 준비를 은밀하게

시작했다.그들은 1948년 12월 레닌의 정의의 전쟁론을 번역해 소개하고,

소련의 전쟁 수행 경험으로부터 전쟁준비의 기초를 삼고자 많은 전쟁관련

저작들을 번역 출판했다.1948년 12월에는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가  정

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적 학설 이란 제목의 팜

플렛을 출판해 레닌의 정의의 전쟁론을 소개했다.23)같은 달 김일성대학

교수들인 김광순과 조영식의 공역으로 엔 보즈네센스키의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쏘련의 전시경제 를 출판했다.24)또한 다수의 소련의 전쟁관련

경험이 소개되었다.1949년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소련의 저명역

사가 민쓰의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이 번역 출판되었고,민족보

위성 문화훈련국은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무력 을 출판했

다.25)그 외에도 독소전쟁 전후의 스탈린과 소련공산당 활동에 관한 논문

들이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 에 소개되었다.26)이러한 책들은 주로

당원들 사이에만 유통되었으나,혁명적 내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

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의 실질적 문제들을 배우는데도 사

용되었다.

22)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126쪽에서 재인용.

23)북조선 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적 학설 ,평양:로동당출판사,1948.

24)엔 보즈네센스키,김광순․조영식 공역,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 쏘련의 전시경제 ,평양:

재정성경영계산연구회,1948.

25)이ㆍ민쓰,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역,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평

양:로동당출판사,1949;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

트무력 (1949.7).

26)박영,「전쟁 평화 및 혁명에 관한 볼쉐위크당의 리론과 진술」 근로자  제16호(1949년 8

월);드ㆍ자이쎄브,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전야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 , 근

로자  1949년 제19호(1949년 10월),86~107쪽;이ㆍ이노젠코브,「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끼당」 근로자  1949년 제21호(1949년 11월),79~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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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초에 들어서서 남노당 게릴라의 위축된 활동으로 인해 북한지도

부내에서는 점차 통일 전략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대

안이라는 생각에는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김일성은 1948년 말의

시점에는 남한에 비해 북한이 월등하게 우월한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

었다.1948년 10월말부터 그해 말까지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무기를

인민군에게 이양함으로써 탱크,항공기 등을 보유하게 된 북한의 군대는

소총과 기관총,박격포가 주 무기인 남한에 비해 월등한 무장의 우위를 달

성하고 있었다.병력만 보도라도 1948년 말 남한의 국군은 병력이 47,000명

이었으나,북한은 정규군만 6만명이었다.27)여기에 북한이 38선의 국경지

역에 배치한 경비대와 보안대 등은 숫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무장은 국

군 정규부대에 비견할 만 했다.김일성이 박헌영 및 각료들과 함께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해 가진 회담에서 스탈린에게 남한의 군대보

다 북한의 군대가 강하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표시한 것은 그러한 의사의

표현이었다.28)그러나 3월 7일 김일성,박헌영과 스탈린이 따로 갖은 회담

에서 김일성은 남한을 공격해 통일할 절호의 기회이며 남한의 빨치산 부대

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스탈린의 전쟁 승인을 요청했다.이에 대

해 스탈린은 전쟁은 미국과의 38선도선 분할협정이 지켜져야 하고,국제정

치 형세로 보아도 적절치 않으며,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함으로써 김일성의 무력통일안에 제동을 걸었다.그는 다만 남한이

먼저 공격할 때만 반격이 가능하다고 했다.29)

스탈린의 전쟁 불가의 조언을 듣고 북한에 돌아 온 북한지도부는 당장은

남한에서의 유격전 활동을 지원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통일 전략에서 남한의 유격대의 성공 가능성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서는 1949년 내내 사태의 진전에 따라 북노파와 남노파 사이에

27)정병준, 한국전쟁 ,308,318쪽.

28)｢소련 내각회의 의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의 조소 양국관계의 발전 전망

에 관한 회담 기록,1949년 3월 5일 20시 00분｣, 한국전쟁,문서와 자료,1950~53년 ,

과천:국사편찬위원회,2003,23쪽.

29)1949년 3월 7일의 회담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1995년 5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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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어느 한 수단으로만 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이루었다.소련대사와 김일성,박헌영 사이의

1949년 동안의 면담 내용을 통해 볼 때 박헌영은 1949년 봄부터는 전쟁에

대해 인민군의 정규전과 빨치산 작전을 배합한다는 틀 속에서 김일성의 전

쟁에 의한 통일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30)

1949년 6월에 남북노동당의 합당을 이루어 ‘조선로동당’으로 개칭하고 김

일성이 위원장,박헌영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으로 피선되면서부터 대남전략

에서 북노당 우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그 동안 남노당의

조직과 활동을 전담하던 박헌영은 남한에서의 남노당 활동에 있어서는 상

당한 독자적 재량권을 누렸다.남노당은 1949년 4월을 ‘해방의 달’로 정하

고 도시 폭동계획과,무장유격대 침투,지방유격대 활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자 했다.그러나 도시폭동은 상당한 준비에도 불구하고,군사부책임자였던

이중업의 체포,서울시당 책임자들의 체포 등으로 그 폭동계획은 계속 ｢5월

해방｣,｢6월해방｣식으로 다음 달로 연기되었다.폭동을 위해 서울시당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8월과 9월에도 도시폭동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나,폭

동책임을 맡았던 서울시당 간부인 양한모가 ‘9월 공세’예정일로 정한 9월

20일의 4일 전인 9월 16일 남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준비했던 6천개의 수

류탄과 기타 무기는 노획당하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특히 과거 간부

들의 전향에 의해 남노당 전체의 80%의 비중과 권력을 갖고 있었고 조직

력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울시당이 파괴된 것은 심각한 일이었다.31)

지방유격대의 활동은 매달 그 규모가 증대되었고 400~500명 단위의 대규

모 유격대를 동원해 직접 지서,경찰서 등을 공격하고 소각하는 방식의 ‘아

성공격(牙城攻擊)’의 형태를 띠었다.남노당의 선전책임자들은 그 활동성과

를 과장했지만,사실상 토벌대에 의한 당원과 유격대의 손실도 대단히 많

았다.이승엽은 남한빨치산들이 매달 연인원 수만명씩 습격작전에 가담했다

30) 소련극비외교문서(3) , 소련극비외교문서(4)  여러 곳 참조.그렇지만 박헌영은 전쟁

발발이전까지 남한 빨치산 활동에 의한 남한체제 전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1)양한모,「남노당」,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1982,219~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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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전했지만,소련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작전에 참가했던 빨치산

인원은 천여명을 크게 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32)1949년 9월에 박헌영이

소련대사관 툰킨 공사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남한에 약 1,500~2,000명의

유격대원이 활동하고 있었다.툰킨은 그 정도의 규모로는 남한의 내부 교

란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33)그러나 박헌영은 1949년 6월

부터 남파한 남도부(하준수),이호제,김달삼 유격대가 태백산 지역에 근거

지를 확보하고 기존의 유격대 거점인 지리산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는데

희망을 걸었다.34)

박헌영의 무장봉기에 의한 통일전략은 인민유격대를 광범하게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남한정부의 보루인 관공서와 경찰서,지서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남한 정부의 권위를 실추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그러나 남한 사람들의 호

응을 얻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고,대한민국 정부의 남노당 조직 와

해전술과 토벌작전에 의해 많은 역량이 상실되었다.1949년 9월 이승엽이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들을 남파해 이호제의 제1병단이 태백산 지역,

이현상의 제2병단이 지리산 지역,김달삼의 제3병단이 경남북 지역에서 활

동하는 유격구를 편성했지만 남한의 경찰과 군으로 편성된 토벌대에 의해

많은 손실을 입었다.유격대는 자체 생존을 위해 농민들의 식량을 빼앗아

생존을 모색해야 했고,그것은 농민들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얻기 어렵게

4월 6월 8월 10월

전투가담 빨치산 연인원 16,257 23,037 44,262 89,924

전투가담 빨치산 실인원 482 596 759 1,330

32)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194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1949년의 경우 습격작

전에 가담한 남한 빨치산 수는 다음과 같다.이 자료는 1949년 말 현재 남한의 빨치산

숫자는 3,650명이지만,그중 무장한 인원은 1,080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ViktorAlekseevichBukhtoiarov,“Uchastiekontingentasovetskikhvoiskv

Koreskoivoine:Istoriko-politicheskiianaliz(iiun'1950-iiul'1953gg.)",Dissertatsiia

nasoiskanieuchenoistepenikandidataistoricheskikh nauk,Gumanitarnaia

OrdendovLeninaIOkiabr'skoiRevoliutsiiKrasnoznameniiaVooruzhennykhSil

RossiiskoiFederatsii(Moskva,1994g.),p.25.문서고 출처는 AVPRF,Fond1

Dvo,Opis6.,Delo4,Papka19,L.129.

33)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29쪽.

34)김남식, 남노당연구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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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물론 경찰이나 토벌대 역시 농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지우기는 마

찬가지였다.남노당은 단련된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원을 남파함으로써

토벌작전에 의한 손실을 메우는 정도에 머물렀을 뿐,유격대의 급격한 확

대는 꾀할 수 없었다.중국혁명에서와 같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격대에

가담하는 경우는 적었다.이른바 ‘아성공격’은 유격대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상징적 가치는 컸는지 모르지만,적의 정면에 부딪혀 많은 손실을 입게 됨

으로써 자기 역량을 보존할 수 없는 무모한 전술이었다.35)

무력에 의한 통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김일성은

1949년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제한적인 개성 및 옹진반도 공격

또는 전면 무력 공격안을 승인해줄 것을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요청했지만,그때마다 스탈린에 의해 제지되었다.1949년 10월 4일 스탈린

이 당장 무력통일은 불가하며 군비증강에 노력하고,남한에서 유격전에 의

한 내부 교란을 꾀하는데 힘쓰라는 소련공산당의 결정서를 슈티코프를 통

해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읽어 주었을 때,박헌영은 이에 고무되었고,이미

남한에서 시행하고 있던 ‘아성공격’,즉 남한 경찰서와 지서,관공서에 대한

정면 타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김일성도 1949년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 석상에서 “만일 남조선 인민들이 다 일어나 리승만을 추종하던

｢국방군｣이 대량적으로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때에는 리승만 매국

도당들은 자기지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36)남한에서의 무장봉기

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다.스탈린의 전쟁 승인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북한은 정규군 작전을 위한 군비증강을 계속했고,남노당 세력에

의한 남한 유격대 활동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35)위의 책,423쪽.브루스 커밍스는 1948년 말과 1949년 봄부터 가을까지의 남한에서 유격

대의 활발한 활동과 대한민국정부의 토벌 활동을 대비하면서 1950년 봄에도 유격대가 건

재했다고 평가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Cumings,TheOriginsoftheKorean

War,Vol.II,Ch.8.1949년 말부터 1950년 초의 유격대의 위축에 관해서는,정병준, 한

국전쟁 ,471~475쪽.

36)리문일,｢일층 치렬해진 남반부 인민유격대 활동과 높아가는 ｢국방군｣의 의거기세｣, 로

동자  1949년 11월호,5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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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민 동원

1948년 남북의 두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북한 지도부는 북한체제에 기

반한 ‘통일’을 지상과업으로 설정했지만,이러한 통일의 절박성을 북한 주민

들에게 설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특히 1948년 말 북조선노동

당의 핵심 인물들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

고 있었는데 반해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민족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심했다.김일성은 그러한 북

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당,내무기관,정치보위부의 보고를 통해 잘 알고 있

었던 것 같다.1949년 9월 12일 소련대사관의 고문 툰킨의 ‘만약 북한이 먼

저 남한을 선제공격할 경우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

문에 대해,김일성은 “민중들에게는 북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

게 될 것이고,정치적으로 그들은 유리하지 않은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37)이러한 태도를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정당성을 선전하

기 위해 북한 노동당은 이미 1946년부터 써왔던 주제,즉 북한이 소련의

지원 하에서 얼마나 훌륭한 민주개혁을 이루었는가,이에 반해 미국의 지

배하의 남한은 얼마나 살기가 곤란한가 등의 문제를 계속 제시하면서,새

로운 선전 주제들을 발전시켰다.그것은 여순 폭동사건에서 남한정부가 얼

마나 무자비하게 ‘애국자(=노동당원)’및 양민들을 학살했는가,제주도에서

남한의 단선 반대에 참가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했는가 등의

주제였다.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호전성을 선전하는 소

련의 ‘평화공세’노선을 추종하면서,유럽에서 소련이 조직한 세계평화옹호

대회에 동참하면서 소련과 북한이야말로 평화세력이며,미국은 남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남한 지도층은 미제국주의 세력을 어떻게든 한반도

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다는 선전을 통해 북한에 의한 통일의 당위성을 주

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37)｢툰킨이 소련외무성에 보낸 전문｣(1949년 9월 14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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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부를 세운 직후에는 아직 전쟁 문제가 노동당의 중요한 의제로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북조선 노동당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큰 기대를

걸면서,남한에 대한 비난을 선전의 주요 주제로 삼고자 했다.이것은 1948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 부위원장 허가이가 읽은

연설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그는 이 연설에서 로동계급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미제국주의 및 남한 반동에 대한 비난 선전을 강화하는 것

을 당 사업의 두 과제로 삼았다.당을 책임지고 있던 허가이는 미국의 제

국주의 침략정책의 폭로와 남한정권의 고립을 위해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

체들과만 통일전선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단

독괴뢰정부를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중간정당들과

심지어 우익정당들과 사회단체들까지도 행동통일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남조선 동포들속에서 남북로동당의 로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중앙정부의 로선을 선전하며 남조선 반동괴뢰정부와 미제국주의자들의

조국침략정책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는 광범한 선전사업들을 전개할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라고 했다.38)이것이 당의 중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선전 방침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과 사회단체의 기관지들에는 남

한에서 빨찌산 운동의 ‘영웅적 투쟁’성과와 남한사회의 혼란상,‘새로운 전

쟁의 도발자’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몇몇 남

한 출신 노동당원들은 남한의 유격투쟁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며

남한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는가를 여러 저널에 기고하고,남조선의 ‘인민유

격투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39)

38)허가이,｢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진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선거 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 근로자  1948년 9월호,34~36쪽.

39)승민,｢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1949년 11호(6월 15
일),31~48쪽;김광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를 높이들고 구국투쟁에 총궐기한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근로자 ,1949년 2호(1월 15일);리승엽,｢반동의 지반
을 소탕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자｣, 근로자  1949년 제19호(10월 15

일);한연,｢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키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승리하고
있다｣, 농민  1949년 10월호;조일수,｢리승만 매국도당을 소탕하기 위한 남반부 인민
들의 무장투쟁｣, 농민 ,1949년 11월호;리문일,｢일층 치렬해진 남반부 인민유격대 활
동과 높아가는 ｢국방군｣의 의거기세｣, 로동자  1949년 11월호; 안소주,｢남반부 빨찌

산은 인민의 원쑤들을 소탕하면서 용감히 전진한다｣, 청년생활 ,195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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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1949년 3월 스탈린으로부터 ‘통일 전쟁은 시기상조이며,북한은

군사적인 면에서 아직 남한에 대해 우월한 것이 아니다’,‘전쟁은 다만 남한

이 먼저 공격을 해올 경우 반격의 형태로 시행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온 이후부터,북한지도부는 한편으로는 실제로 군비 증강을

꾀하면서,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이야말로 북한을 침공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는 선전 주제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군비증강 노력을 정당화하고,주민들

을 군비증강 노력에 호응하도록 만들어야 했다.북한 주도의 통일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악선전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자 했다.

북한 노동당은 군비증강과 팽창주의 외교를 시행하며 새로운 전쟁을 획

책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소련이 세계평화옹호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평화’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선전했다.노

동당의 지도적 논객들은 북조선이야말로 평화를 옹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팽창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인 남한 반동을 투쟁을 통해 격멸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인민들에게 설명했다.40)달리 말하면,노동

당의 빨치산 투쟁을 지원하여 남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평화적’통

일이라는 논리였다.

1949년 2월 이후로는 남한 대통령 이승만과 3월에 국방장관에 취임한 신

성모가 공개적으로 ‘실지회복’과 ‘북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실제로 1949

년 초부터 38선에서 남한 경찰이 주도하는 소규모 침투작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남조선의 내전 도발 의도’로 선전할

좋은 주제로 삼았다.41)1948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동정치학원에서

40)｢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7호(4월 15일),3~8쪽;리태준,｢세계평화

옹호를 위한 투쟁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치된다｣, 로동자  1949년 5월호;

한설야,｢항구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19호(10월

15일).

41)정병준, 한국전쟁 ,269,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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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받은 유격대원이 38선을 넘어 월경해 오대산,태백산맥 등에서 유격전

을 펴는 것에 대해 남한 당국도 맞불을 놓은 셈이지만,북한측으로서는 남

한의 행동에 대해 그 배경은 생략한 채 ‘도발해왔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

는 선전 방침을 굳게 지켰다.남북간의 38선 충돌은 선후를 구분하기 어려

울 정도로 쌍방에 도발 책임이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북한은 모든

충돌사건에 대해 그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물론 이 점은 남한측도 마찬가

지였다.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북한 당국은 그 선전 자료도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었고,사실에 관해서도 선전 목적에 맞게 그를 왜곡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한 예를 들자면 트루먼 정부하의 미국 ‘군사예산’감축 추

세에도 불구하고,당기관지  근로자 에서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

의 76%에 이른다는 터무니없는 데이터가 미국의 ‘군비증강’의 증거로 제시

되었다.42)북한의 선전물들은 남한 인민유격대의 교전 횟수나 전과는 과장

해 발표하면서도 그들의 희생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결코 밝히지 않았다.

수십 개의 군과 면에서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해 불태우는 유격대의 영웅적

인 활약을 과장하는 이 선전물들이 풍기는 뉘앙스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남한 정권이 존립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외부세

계의 소식이 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에서 일반 당원이나 인

민들은 그러한 북한 당국의 선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었다.

1949년 초의 북한의 선전이 주로 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동원에 머물렀

다면 이 해 5월 이후부터 북한지도부의 조치는 선전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경제적,군사적 동원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1949년 5~7월 동안에 벌어진 남북간의 연대급 38선 충돌의 격화와

관련이 있었다.1949년 5월초부터 송악산 전투,동해안 고산봉 전투,이에

대한 남한측의 보복으로서 남한 유격부대인 호림부대가 양양까지 진출했던

42)｢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7호(4월 15일),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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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돌입사건 등43)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전투에서 북한측의 승리를 열심히 선전하고 있었으나,내부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이 군대의 수적인 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5월초 김

일(金一)과 모택동의 북경회담의 결과로 중국에서 들어올 2개 조선족 사단

병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일성,박

헌영,소련대사 슈티코프는 한편으로는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반격할 수 있는 위치로 후방의 사단들을 전진 배치하는 한

편,중국과의 협상 결과 중국에서 조선족 사단들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했다.북한은 이 시기에 전쟁을 대비해 인민군을 강화하고,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첫째는,공개적인 것으로 5월 9일에

내각결정 제45호로 인민군 및 경비대 근무 하사관과 전사들의 가족들에

대해 15~30%까지 현물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44)이것은

43)이 사건들에 대한 가장 세밀한 연구로는,정병준, 한국전쟁 ,333~381쪽 참조.이 대

대급-연대급 국경충돌사건들은 5월 4일 이른바 5·4개성 송악산 292고지전투를 시발점으

로 쌍방이 보복적 공격들을 가하는 연쇄반응식 사건들이었다.정병준은 미국자료 등을

이용해 연대급 첫 전투라 할 수 있는 5ㆍ4전투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남한측의 정

치적 의도에 의해”제1사단장 김석원에 의한 도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345쪽)한편 일찍이 38선 충돌 문제를 연구한 존 메릴도 5․4전투가 남한측의 도

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존 메릴,신성환 옮김,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1948~1950:한국전쟁의 국지적 배경 ,과학과 사상사,1988,272쪽.그러나 5월 4일 개

성 292고지 전투는 5월 3일 북한측의 선제공격에 대한 남한측의 대응공격으로 시발되었

다는 기존의 국군측의 기술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이 충돌사건에 대한 북한측 관계자의

최근 증언은 이를 입증해준다.1949년 당시 황해도 정치보위부 간부로서 전투 당시 최현

의 지휘소에 있었으며 후에 남한에 남파되어 비전향장기수가 되었던 김석형은 이 충돌사

건의 발단이 소련군이 철수하고 없는 가운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북한 제3경비여단장 최현이 과거 남한측의 간헐적 소규모 침투에 본때를 보여주는 동시

에 전투경험이 없고 용감성이 부족한 예하 대대장들을 길들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자 김일성이 바로 최현을 평양으

로 호출해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그의 증언 내용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른바

292고지 전투 상황과 부합한다.김석형 구술,이향규 녹취·정리, 나는 조선노동당원이

요! ,선인,2001,268~271쪽.

4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45호:조선인민군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1949년 5월 9일),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21:내각공

보-1948~49 ,443~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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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에 김일성,박헌영,슈티코프가 인민군 증강을 위해 일시에 16,000명

의 신병을 초모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인민군에 지

원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45)두 번째는,6월 중순에

18세부터 30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자들에 대해 ‘국민 체력검사’라는 명목으

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이를 바탕으로 각급 인민위원회가 공민증에

그 결과를 기입하게 한 조치로46),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

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대사 슈티코프와 협의하에 남한에 대한 ‘평화통

일’공세를 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있어서 명분을 쌓는 한편,준비가 부족

한 상태로 조기에 남한과의 전면전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북

한은 1949년 6월말에 남북노동당을 합당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진보세력을

통합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좌익을 집결시키는 한편,그 이

름으로 남한에 ‘평화통일’제의를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

다.47)북한의 모든 외교문제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던 소련 외무성은 6월

말에 남북조선노동당 주도로 남북한의 좌파세력을 통합하여 남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구상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안에 대해 동의해

주었고,북한은 허헌이 위원장을 맡는 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한의

좌익과 중간파 62개 정당대표들을 평양에 집결시켰다.이들은 6월 25일부

터 27일까지 3일간의 회의를 통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한 뒤,‘남

한에서 전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남한에서 제주도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

운동 탄압에 가담했던 경찰대와 ｢국방군｣부대들’을 해산한다는 조건을 내

걸면서,남북한이 선거위원회를 결성하고,9월에 선거를 시행해 ｢조선공화

45)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49년 5월 1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4) ,18쪽.

46)흥남시 내무서장 신상일,｢흥남공비 제55호 각분서파출소장 앞:군사등록사업 보장의 건｣

(1949년 6월 12일).

47)AlexandreMansourov,“CommunistWarCoalitionFormationandtheOriginsof

theKoreanWar."(Ph.D.Dissertation,ColumbiaUniversity,1997),pp.12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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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수립하자는 제안서를 29일 남한측 국회와 각 국회의원들에게 특별우

편을 보냈다.48)남한정부측에서 이 통일안에 대해 호응할 리 없었다.그러

나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통일방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실제로 그것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당시

의 일시적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시간을 버는 동시에,‘평화통일’주창자로

서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한 이 제안은 본

래의 이중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지도부가 1949년 7월 이후부터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된 데에는 그들이 5~7월의 38선 충돌 전투들을 계기로 남

한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함을 확신하게 된 것과,7월에 중국에서

조선족 2개 사단(제164사단,제166사단)이 귀국하여 북한 전투력이 강해진

것과 관련이 있었다.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확신한 북한지도부는

38선 충돌을 모두 ‘동족상잔의 내전을 획책하는’남한측의 소행으로 몰아붙

이면서,이런 위협에 대응해야한다는 논리로 인민들에 대한 실질적 동원체

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군사적 방위체제를

확립해야하다는 취지로 북한은 이해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를 구성하

였다.한 달 내에 각 직장과 지역 행정 단위에서 초급단체 결성이 완료되

어 ‘수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고,9월 15일에는 조국보위후원회 중앙

본부가 결성됨으로써 인민군 원호사업,군사훈련,군사기금 마련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탄생했다.49)이때 구성된 조국보

위후원회는 모든 행정단위와 주요 직장에 하나씩 위원회가 설치되었고,그

주요 임무는 (1)인민군에 대한 정신적 후원,(2)인민군 소속 전사 및 하

사관들의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3)초보적인 자체 군사훈련,(4)땡크 및

함선 수입을 위한 기금(‘땅크 함선 기금’)마련 등 전 인민들의 동원을 책임

48) 조선중앙년감:1950년도판 ,86~93,716쪽.

49)박정애,｢조국보위후원회 기관지 창간을 축하함｣;현정민,｢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위하

여”의 발간을 열열히 축하한다｣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1949년 10월),29~32쪽;

 조선중앙년감:1950년도판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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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었다.50)노동당과 내각은 당과 정부의 채널을 통해 조국보위후원

회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청,여맹,농맹 등 모든 사회단체들이 ‘조국보위

후원회 사업’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노획문서에 의하면 도시에서는 1949년

7월 조국보위후원회 결성 시점부터 각 직장에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 결

성식을 갖고 직장의 회원들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 취지에 호응한다는 결의대회를 가졌다.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의 경

우,회원들은 매월 원고료의 20%를 헌납하기로 결정하고 훈련대를 조직하

는 한편,동계훈련 제1단계 훈련에 참가하자고 결의했다.51)농촌에는 이

해 9월부터 노동당 조직과 민청 조직을 통해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을 독려

하는 지시가 내려갔다.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일부 직장의 열

성자들과는 달리 그 성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52)

조국보위후원회는 38선 초소에 대한 방문,인민군에 대한 위문품 모집을

맡는 동시에,각급 지부에서 주로 민청단체를 통해 16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 모두를 ‘훈련대’를 편성해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마을 단위에서는

이미 편성된 ‘자위대’를 강화하는 한편,‘군사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도록 했

다.53)조국보위후원회가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크게 의존한 것은

당연히 북한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속한 민청조직이었다.민청단체에서는 젊

50)조국보위후원회의 강령에는 ‘국토를 보위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후방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1949년 10월에는 곧 ‘비행기 땅크 헌납 운동’이 이 후원회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조국보위후원회 강령｣(초안),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1949년 10월);｢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총회 회의록｣

(1949년 10월 5일).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1)｢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총회 결정서｣(1949년 10월 5일);｢조국

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궐기대회 보고서｣(1949년 11월 3일);｢조국보위후

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제3차총회 회의록｣(날짜 미상),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2)｢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년 9월 13일);｢북조

선로동당 인제군 민청당조 회의록(50차)｣(1949년 12월 20일).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

료.이 문서들을 보면 당간부들은 농촌지역에서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이 민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과 ‘희

사운동’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3)이는 노동당 인제군당 기록에서 확인된다.｢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년 9월 13일),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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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들 중 아직까지 민청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민청에

가입하게 하는 운동을 벌였다.또한 그들은 청년들 중에서 많은 인원들이

인민군에 자원하도록 고무했다.조국보위후원회가 결성된 1949년 7월 무렵

부터 북한의 선전 주제에는 기존의 레퍼토리 외에 ‘조선 인민군대에 복무하

는 것은 조선청년의 최대의 영예이다’,‘인민군대의 강화는 조국통일을 보장

한다’는 내용들이 추가되었다.54)

조국보위후원회가 북한 주민의 내부적 동원에 주력했다면 1949년 6월말

에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 대해 통일의 당위

성,남한체제의 사악성,북한의 군비증강 필요성,유엔한국위원단의 불법성

을 역설하는 역할을 맡았다.1949년 9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대표자

들을 결성하여 38선 연선을 시찰해 남북간 충돌 현장을 조사하고 10월 15일

그 결과를 신문에 발표했다.그들은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432회에

걸쳐 남한의 38선 이북 침범사실이 있었으며,그 모두는 남한측의 일방적

공격의 결과라고 선언했다.동시에 그들은 남한의 ‘평화적 인민학살’,‘유엔

조선위원단’의 친미도구화,반동정부를 강화하는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55)남한의 국군측은 11월에 1949년 1월 1일부

터 10월 5일까지 북한이 563회에 걸쳐 38선 이남을 침범했다고 발표했으

나56),이러한 내용을 북한이 언론에 보도할 리는 만무했다.

북한지도부는 당조직과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의 정치적 동원을 진행하는

54)김용국,｢인민군대의 강화는 조국통일을 보장한다｣, 산업  1949년 9월호;김두천,｢인

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조선청년의 최대의 영예다｣, 로동자  1949년 7월호;오학균,

｢조선 인민군대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승리의 담보이다｣, 농민  1949년

10월호.마지막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논리를 폈다.“원쑤들은 자기의 야욕을 채

우기 위하여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놈들은 어떻게 하여서든지 우리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동족상쟁의 전쟁 방법으로 놈들의 반동괴뢰정권을 유지하려고 발

버둥치고 있다.이러한 정세는 우리앞에 우리 인민의 무장력을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놈

들의 동족상쟁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하고 적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

어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쪽)

55)｢38연선무장충돌조사결과에 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사위원회 보고서｣,  노력자  

1949년 10월 15일자.

56)정병준, 한국전쟁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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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내각조직을 통해 전시 동원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시켰다.내각의

내무성은 예하 내무서들에게 1949년 6월부터 은밀히 전체 공민의 ‘군사등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비밀로 분류된 공문들이 그 내용을 잘 보여준다.

북한 내무성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민총동원을 대비하기 위해 각급 내무

서에 18세부터 3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이 빠짐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공민증 특기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31세부터 50세에 해당하

는 남자들은 신체검사는 면제되었지만 군사등록의 대상이었다.이 신체검사

는 ‘전국민 체력검사’로 위장해 실시했다.노획된 흥남시 내무서 비밀문서를

통해 보면 내무성은 신체검사 누락자와 군사등록 누락자가 없도록 6월부터

9월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57)각급 내무서 군사등록

계장은 전체 대상자의 개인별 등록카드와 신체검사표를 만들어 개인별 신

상,부양가족,38이남 및 외국 거주 가족란을 기입해 보관했다.58)내무서

에 대한 지시에서 계속 ‘기밀’을 강조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러한

조치들이 새어나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남한당국과 미 군사고문단은 그들

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이 전 국민을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그것

은 엄격한 의미에서 징집은 아니었지만,전쟁을 예상해 전 국민의 의무적

동원체제를 확립한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선전 및 군사적 동원체제 구축은 완전하지

는 않지만 인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인지시키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노동당원들은 북한의 ‘군사동

원’에 호응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선전했다.그러나 일반

57)흥남시 내무서장 신상일,｢흥남공비 제55호 각분서파출소장 앞:군사등록사업 보장의 건｣

(1949년 6월 12일);｢흥남시서 제7호 각분서 파출소장 앞:군사등록사업에 대한 지시｣

(1949년 7월 6일);｢흥남시서 제7호 각분서파출소장 앞:군사등록사업에 관한 지시｣

(1949년 7월 6일);｢흥내군 제29호 각분서파출소장 앞:군사등록게 기요사업에 대한 지

시｣(1949년 7월 22일);흥남시 내무서장 김한구,｢흥내군비 제96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적령자미등록자 등록사업에 대하여｣(1949년 9월 12일).마지막 자료에 의하면 여자

중 등록대상은 교환수,간호원,타자수 및 기타 기능자 기술자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8)NARA,RG242,ShippingAdvice2010,Box1,Item 152.｢등록카-드｣,｢신체검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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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동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북한 정부가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북한 사람들은 두 부류였다.일부는 남한에 대한 적

개심에 불타 전쟁을 해서라도 남한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연

백군 중농 가정의 한 농민은 “평화적 통일방책이 승리하지 못할 것은 환한

일이다.언제든지 통일은 무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다른 일부는

전쟁을 두려워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했다.그들은 “지금 평양에서는 인민군

들이,낮에는 청년들이 도망 다니기 때문에 밤에 다니면서 청년들 보고 인

민군대에 가라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불안해했다.선전전을

위해 남한이 비행기를 이용해 뿌린 반북한 체제적 남한 삐라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표시했고,일부는 무관심했으며,일부

는 북한이 선전삐라를 뿌리는 미국 비행기를 그냥 놔두는 것을 북한의 허

약함의 징표로 보았다.59)

한편으로 경찰의 억압 등 사회통제에 기초한 동원체제는 북한의 공산주

의체제와 통일을 목표로 한 무장력 강화시책에 대해 반발하는 상당수의 체

제 불만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박명림은 북한정권에 의해 반동,무장폭

동,결사,선전,테러 등으로 중형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검토해 그 숫자

가 적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그는 또한 다만 지주나 부유층만이 반체

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전 사회계층에 고루 퍼져있었음을 확인했다.60)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의 1949년 연례보고서는 박명림이 제시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통계를 드러낸다.소련대사관에 제출된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부의

통계에 의하면,1949년 한 해 동안 반체제 혹은 반정부 사건 등 정치범죄

로 검거된 사람은 5,762명(1,279건)에 달했다.이 중 1,233명(146건)은 테

러사건,816명(48건)은 무장반란,662명(77건)은 후방교란,92명(50건)은

반역죄로 검거되었다.1,624명은 반체제적 선동의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692명은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과의 연루로 인해 체포되었다.적지 않은

숫자가 반체제 운동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5,762명을 ‘사회성분’으로 나누

59)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842~846쪽.

60)위의 책,846~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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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면 다음과 같다:빈농 1,269명(22%),소토지소유농 1,033명(19%),중

농 675명(12%),상인 및 투기꾼 501명(9%),자영업자 489명(8%),노동자

388명(6%),부농 75명(1%),지주 41명(1%),수공업자 38명(1%).61)1949

년 7월에 슈티코프 소련대사는 194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정치범 통계숫자

가 1948년 1년간의 정치범 검거 수자와 거의 맞먹는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이것은 소련군 철수 후 ‘우익반동’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과 남

한측이 반동인원을 북한에 침투시켜 테러와 후방교란을 시도했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다.62)

슈티코프의 분석은 옳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그러한 사건들보다는 약하지

만 사회전반에 깔린 체제불만자들의 분위기를 다 말한 것은 아니었다.이

러한 적극적 반체제 행동가들 외에도 1948년 북한정부 수립 이후 전쟁준비

에 모든 것을 건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온건 사회주의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재소 교포 과학자 장학수는 소련유학생으로

뽑혀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1950년 3월에 노동당원이었던 그의 형으로부터

북한정권이 인민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고 당원들을 당의 노예로 만들며 군

국주의 방식으로 남한을 통일하기 위해 조직적인 군사훈련과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환멸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다.그의 형은 노동당에 가

입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63)전쟁준비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하

는 북한의 관료적이고 하향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실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61)AVPRFFond1Dvo,Opis6,Papka9,Delo4,Ll.70~71.

62)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1950~53년,41~42쪽.1949년 정치범 숫자

5,762명은 그 전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1946년에는 90명,1947년에 1,289명,

1948년에 1,792명이었다.전현수,「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제69호(2002년),16쪽.

63)장학수, 붉은별 아래 청춘을 묻고 ,문학사상사,1990,16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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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쟁 무기․물자의 생산과 수입

해방 후 군대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군대를 창설해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무장에 관한 한 거의 대부분 소련의 호의에 의존해야 했다.그러나 1946년

7월부터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의 재산 및 공장들이 북조

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관할 하에 넘어가게 되자 북한은 비록 소련 군정의

후견 아래였지만 자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이미 국가 권력의 장악력을 확실하게 갖춘 김일성의 군사적

관심은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일성은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무기 부족으로 고생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무기의 자체 생산 능력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자체 무기생산 능력을 갖고자 하는 김일성의 열망이 컸다할지라도 북한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은 낮은 것이었다.복잡한 기계 생산 능력을 갖지 못

한 북한에서 시도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었다.1947년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그해 9월 김일성의 지시로 시행된 기관단총과 권총

생산시설의 착공이었다.그 생산라인은 평양의 동쪽인 성천(成川)에 지어진

‘평양기계제작소’에 설치되었고,후에 확장되어 제65호 공장(병기공장)으로

불렸다.1948년 12월 12일에는 처음으로 기관단총 국가시험 사격행사가 열

렸다.제65호 공장은 1949년 2월에는 박격포,소총탄,수류탄,박격포탄 생

산을 위한 생산 규모 확장공사에 들어갔다.같은 해 10월 31일 김일성은

제65호 병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대표자들에게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

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이때 처음으로 북

한은 기관단총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64)이 공장의 명칭은 처음에는 ‘평

양기계제작소’라는 명칭을 썼으나,1949년 6월 18일부터는 3월 1일자로

64)김일성,｢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5권,

297~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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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해 산업성 제65호 공장으로 바뀌었다.65)1949년 3월에 소련과 맺은 비

밀군사협정에 의해 이 생산시설이 급격히 소련식 생산공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고,대형화되는 무기공장의 보안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1949년 6월에 발행된 한 공문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제65호 공장 종업원

들에게는 공민증을 일시 회수보관하고 특별신분증을 휴대하도록 했다.66)

이 공장은 시설부터 기술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소련의 도

움을 받아야 했다.기계들은 모두 소련에서 도입한 자동화된 생산시설이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전쟁 전에 북한에 기술지원을 위해 파견된 110명의 소

련 기술고문 중 이 공장에서만 55명의 소련군 병기기술자들이 일했다.

1950년 2월까지는 모든 시설들이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현재 82mm 박격포는 170문,그리고 수류탄(F-1형)19,684발이 생산되

었다.그 외에도 이 공장에는 120mm 박격포 생산라인,PPSh기관단총(속

칭 따발총)생산라인,탄알생산 라인,박격포탄 생산라인이 갖추어져 있었

다.67)이 공장은 1950년 9월 현재 3,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기공장은 어떤 돈으로 지어졌는가?소련의 자료는 이

러한 공장 생산 시설은 다른 산업 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 측으로

부터의 유상 차관에 의해 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초 병기공장을 구

축할 때의 그 비용에 대한 소련과 북한간의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그러나 1949년 3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맺어진 경제차관 협정에는

군수공장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책정되어 있었다.68)소련과의 무역에서 ‘기

65)산업성 제65호공장,｢통지｣(1949년 3월 18일).이 문서의 내용은 3월 1일부로 종전의

‘평양기계제작소’를 ‘산업성 제65호공장’으로 바꾸며,공장지배인 직인은 3월 17일자로 새

직인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66)[내무성]부상 겸 보안국장 박용삼,보안처장 주치옥,｢내성보보공비 제220호 평특시 및

각도내무부장 앞:65호 공장 종업원 신분증 소지에 관하여｣(1949년 6월 30일),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자료.

67)Bukhtoiarov,“Uchastie...",p.31.원 사료 출처는,AVPRF,Fond1DVO,Opis6,

Delo5,Papka18,L.140.

68)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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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업 설비’에는 민간 산업기계뿐만 아니라 무기생산에 필요한 플란트와

관련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소련자료에 의하면 1949년 한 해 동안 경

제건설을 위해 총 30억 4,000만원의 차관이 들어왔는데,그중 4억 5,000만

원은 군수산업 건설에 사용되었다.69)이 액수는 예산에 ‘경제비’로 계상되

었겠지만,사실상 은폐된 군사비의 일부였다.아마도 그것은 주로 위에 언

급한 제65호 병기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날로 확장되는 조선인민군의 무장과 부대 유지

를 위해서 북한의 군사예산은 1949년부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으로 엄청

나게 증액되었다.북한은 공식적으로 1949년 예산 중 조국보위비(국방비)

를 전체 예산의 15.8%로 발표하였으나,소련대사관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이해의 실제 북한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52%인 103억 8,460만원이었다.70)

북한이  조선중앙년감 에 ‘조국보위비’라고 공표한 군사비는 사실은 전체

군사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정도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앙년감 

에 공개된 1949년도 북한 예산에서 총 세출은 197억 2,600만원으로,그중

에서 ‘조국보위비(국방비)’는 31억원이 배당되어 전체 예산 지출의 15.8%

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표되었다.한편 ‘국가운영비’는 36억 2,200만원이 배

정되어 전체 예산 지출의 18.2%에 해당되었다.71)소련대사관 자료에 나타

난 북한 군사비 총액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공표한 예산에서 ‘조국보위비’는

다만 군의 운영비에 해당하고,‘국가운영비’의 대부분이 군사비로 사용되었

으며,경제건설 중에 포함한 군수산업 시설 투자비용 역시 ‘경제비’로 계상

되어 은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액수를 모두 합한다면 어떤 명목

으로든 공식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 군사비(조국보위비+국가운영비+경제

차관 중 군사시설비)는 71억 7,200만원이었다.그렇다면 소련 자료에 나타

나는 103억 8500만원에서 이 액수를 뺀 32억 1,000만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69)Bukhtoiarov,“Uchastie...,”pp.30~31.원 사료 출처는,AVPRF,FondIDVO,Opis

6,Delo5,Papka18,L.91.

70)Ibid.,p.31.원 사료 출처는,AVPRF,FondIDVO,Opis6,Delo5,Papka18,Ll.

89~91.

71) 조선중앙연감:1950 ,6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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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액수는 1949년 3월 17일에 모스크바에서 맺어진 ‘비밀군사협정’에

의한 무기구매 차관에 의해서 지불되었다.그것은 2억 1,200만 루불(약 8억

5천만원)규모로 1949년,1950년,1951년에 7,070만 루블로 나누어 쓸 계

획이었으나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 북한의 갑작스런 군비확장 때문에

1951년 2월까지는 이 모든 차관들을 앞당겨 끌어 써야 했다.72)일부 액수는

북한이 물물교환의 형태로 무기를 구매한 것이었다.북한은 1949년 11월부

터 50년 2월 사이에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구매하기 위해 약 5억원(1억

2,000만 루블)상당의 돈을 쌀과 금,은,동,기타 희귀금속으로 갚기로 했

다.73)김일성은 이 무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950년 2월과 3월에 희귀금

속 탄광노동자들에게 특배를 주면서 생산의욕을 고취했고,직접 생산 현장

을 방문에 노동자들에게 연설함으로써 생산을 고무했다.

일부 액수는 조국보위후원회가 인민들에게 호소해서 모은 ‘군기헌납기금’

에 의해서 충당되었을 것이다.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 11월 2일 비행기,

탱크를 인민의 힘으로 구입해 인민군에게 헌납할 것을 결정하고 ‘군기기금’

을 모금하는 운동을 펼쳤다.헌납은 도시에서는 주로 현금,농촌에서는 쌀

을 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1949년 12월말 현재 2억 8천여만원의 현금,

48,000가마의 쌀이 거두어졌다.74)이 운동은 1950년 봄까지 지속되어 1950

년 3월 26일까지 누적 액수로 3억 4,223만원과 쌀 77,600가마(4,656톤에

상당)가 모아졌다.75)북한 정부는 ‘군기 헌납 운동’을 통해 일부의 무기 구

매 대금과 군량미를 마련할 수 있었다.결국 우리는 북한이 무기구매 대금

중 약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쌀과 금,은,동 및 희귀금속에 의한 지불

에 의해,그리고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민들로부터 모은 ‘군기기금’에

72)｢평양의 스티코프대사가 외무상 비신스키에게｣(1950년 2월 7일);｢비신스키가 스티코프에

게｣(1950년 2월 9일);｢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년 3월 9일), 한국전쟁 관련 소

련극비외교문서 (4) ,46~47,49쪽.

73)｢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년 3월 9일),위의 사료집,49쪽.

74)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1950년도판 ,166쪽;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780~781쪽.

75)Bukhtoiarov,“Uchastie...",p.30.원 사료 출처는,AVPRF,Fond1DVO,Opis10,

Delo8,Papka11,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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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대사관 연례보고서는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무기를 구매하는데 “예산

이외에 북한은 23억 6천만원이 부족했다”고 쓰고 있는데76),이 금액은 이

미 우리가 보았던 32억원 중에서 현물,군기기금에 의해 마련한 8억원을

빼고 남은 액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민들에 대한 호소에 의해서 모은 ‘군기기금’으로는 마련하고자

하는 무기 구매 대금의 극히 일부분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었다.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김일성의 ‘무력에 의한 통일’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전문을 보낸 직후,소련측은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계화 장비와 3개의 추가적인 사단 편성이 필요

하다는 것을 역설했다.그러나 소련이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김일성은 이러한 군비확장을 위해 소련측과 ‘국가 공채’를 발행해

군비확장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스탈린은 2월 9일에

북한의 공채 발행계획을 승인해주었다.77)

북한은 이 국채를 기채할 때 인민들에게는 그것이 ‘경제 발전’을 위한 것

이라고 속여야만 했다.공채 발행의 의의를 선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전원

들이 움직였고,북한의 문화선전성은 경제 건설을 위해 인민들이 국가 공

채를 사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팸플릿을 찍어내 선전원으로 하여금 이를 많

은 인민들에게 적극 호응하도록 했다.78)북한 정부는 ‘공화국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년의 상환기간을 설정한 국채 15억원 어치를 1950년

5월에 발행했다.이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아서 발행 2일 후에는 13억 7천

76)Ibid.

77)｢비신스키가 스티코프 대사에게｣(1950년 2월 9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4) ,47쪽.

78)북한은 국가공채의 의의를 인민들에게 선전하는데 사용할 많은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는

데,그 내용에서는 이 돈들이 일반 산업시설 확장에 사용된다고 역설하고 있다.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공화국북반부의 장엄한 인민경제건설과 공채발행의 의의-강사들

에게 주는 자료 (평양,1950);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조선인민들은 조국의 부강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국가공채를 발행할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평양,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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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어치가 매각되었다.7일후인 5월 22일까지는 예정 액수를 10억원 초

과한 25억 473만원의 공채가 팔렸다.25억원에 도달하자 더 이상의 국채발

행을 중지했다.79)이 공채 판매는,일부는 처음에 현금을 내고,일부 대금

은 차후에 지불하겠다는 예약제였기 때문에 당장 모든 액수가 국가에 들어

온 것은 아니었고,지방의 당과 인민위원회는 이의 징수를 위해 그 후에도

인민들과 공채 미납 대금 납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추측된

다.80)아마도 이때 공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8

월에 소련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된 150대의 탱크와 120대의 항공기 및

기타의 군사 장비 구매 대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81)결국 북한

은 무기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외의 공채 발행으로 이

를 해결했다.

무기는 물론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식량,탄약,연료의 확보 문제였다.이미 상당한 정도로 현대화된 군

부대를 가진 인민군의 작전을 위해 이러한 전쟁 수행 수단을 확보하는 일

은 중요시할 문제였다.이 면에서 북한은 무기체계의 준비에서처럼 약체인

국군을 상대해서 속전속결전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물자를 확보하는데 신

경을 썼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를 보자.우리는 북한이 전쟁 수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군량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일성이 전쟁 중인 1951년 4월 17일 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까

지 전쟁 전에 마련하여 놓았던 전략물자의 예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9)공채 모금 내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국내편 1951~

1952 (평양:조선중앙통신사,1953),366~367쪽 참조.

80)철원군 어운면 노동당부의 한 문서(절대비밀)는 처음에 공채를 예약한 것과는 달리,그

대금 징수가 아주 미약한 것이 나타나는데,초기에 인민들이 보인 호응은 사실상 노동당

원들과 선전원들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북조선로동당철원군어운면당

부, 비망록(절대비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81)소련학자 키르쉰(Iu.Kh.Kirshin)의 자료에 입각한 다음의 논문을 참조.신범식,「소련

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1,

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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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부대들에 후방물자를 보장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82)전쟁 전에 군수용 예비 식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준

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전쟁 전 인민군의 식량 준비는,소련고문관들

의 말에 따르면,“거의 완벽하였다.”평양의 중앙기지에는 30일분의 양식을

보유하고 있었고,전방 창고에는 30일분,그리고 부대에는 5일간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었다.추가적으로 양식을 조달하지 않아도 18만 8천명의 인민

군이 두 달간의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양이었다.83)한편 북한 포로의 심문

결과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한 지역 작전에서 군에

필요한 식량의 1/3을 남한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여

겨진다.84)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의 국군과

의 전쟁만을 가정할 때는 아마도 충분한 양이었을 것이다.

피복과 기타 보급품 역시 단기 작전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보급량을 갖고 있었다.하기 피복에 있어서는 약 10%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었다.그 외 취사 기구,마구 등은 편제에 의해 전부 보급되었다.85)

유류의 공급도 전쟁의 지속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었다.미군 정보에

의하면 전쟁전 북한은 원유를 전량 소련으로부터 수입했지만,원산에 대규

모 처리 능력을 갖는 정유공장이 있어서 군에 필요한 전체 유류의 80%를

이 정유공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었다.86)유류도 식량의 보급체계와 유

사하게 중앙창고,전방창고,그리고 부대 소유 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평

양과 문천의 2개의 중앙 창고와 3개의 전방창고를 운용하였고,창고에 저

장할 수 있는 규모는 34,600톤이었다.항공유,자동차유,등유,디젤유를

포함하여 중앙 창고들에는 약 6,000톤,전방 창고들에는 약 1,500톤,그리

82)김일성,｢장기전에 대처한 후방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자｣(조선인민군 후방총국장조 상

학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1951년 4월 17일), 김일성전집  제13권,342쪽.

83)S.S.LototskiiandN.L.Volkovskii(eds.),VoinavKoree,1950~1953(Sankt-

Petersburg:Poligon,2000),p.745.

84)CharlesR.Shrader,CommunistLogisticsintheKoreanWar(Westport,Connecticut:

GreenwoodPress,1995),p.64.

85)VoinavKoree,1950-1953,p.753.

86)Shrader,CommunistLogistics,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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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부대에 500톤 정도를 보유하여 약 8,000톤을 확보하였다.87)

탄약의 마련은 일부 생산 가능한 박격포탄과 수류탄,경기관총 탄약,지

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야포와 전차 포탄은 소련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

해야 했다.88)앞서 살폈듯이 소구경 화기 탄약과 박격포 포탄은 1950년 초

에 비로소 양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지만,그것도 소요량의 극히 일부

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전쟁 전의 탄약 비축량에 대한 통계는 없

다.그러나 탄약 역시 식량,유류의 경우와 유사하게 약 60~65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군은 현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유량은 비교적 낮은 편이

었다.전쟁 전에 인민군은 전체 지프 390대,트럭 1,113대,포병 견인차량

863대,특수자동차 193대를 갖고 있었다.89)이는 사단 당 병력 혹은 물자

수송용 차량이 약 100여대에 불과한 정도로,결국 보병사단의 병력 이동은,

철도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면,전적으로 도보에 의존해야 하는 형

편이었다.따라서 기동력에는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북한은 1949년

4월 29일에 국가계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

의 숫자를 파악해 보고하게 함으로써90)전시 동원 가능한 차량을 파악해두

었고,1950년 6월 22일에는 은밀하게 내무성 시설처가 민간 차량들을 징발

하여 일부 군부대에 공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군 보급부서의 운송을 지원

했다.91)그러나 민간의 보유 차량대수가 본래 적었기 때문에 인민군의 기

동력을 높이는 조치는 되지 못했다.

요약컨대 북한은 실로 전쟁 준비를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전쟁 준비자금

을 확보했다.일부는 예산으로,일부는 ‘군기 헌납 기금’으로,일부는 금,

87)VoinavKoree,1950~1953,pp.748~749.

88)Shrader,CommunistLogistics,p.65.

89)VoinavKoree1950-1953,p.764.

90)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정준택,부위원장 김두삼,「외무성 앞:자동차조사에 관하여」

(1949년 4월 29일).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이 공문은 외무성 앞으로 보낸 것이지

만,공문의 내용에 각도(各道)에 소속한 예하 부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내각

부서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1)[내무성 시설처]운수과,「비서류철(秘書類綴)」(1950),NARARG242,Box45,Document

No.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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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동 및 기타 희귀금속의 채굴에 의한 현물로 자금을 마련했다.김일성은

예산외로 비밀군사협정에 의한 군사차관,국가 공채 발행 등 어떤 방법이

든 전쟁의 성공을 위해 매진했다.이러한 자금을 통해 그는 소련으로부터

유상차관과 직접 구매에 의해 많은 수의 탱크,항공기,함정,군용 오토바

이,고사포 및 화포를 수입했다.특히 많은 물량이 1949년 11월,1950년

3~4월에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왔고,수입된 무기들은 5월말까지 모든 부

대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5.결 론

지금까지 논의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전쟁 전 북한 지도부는 1948년

말 이래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안과 남한 빨치산 봉기를 통한 대한민국 체

제 전복의 두 가지 통일방책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결국에는 양자

를 적절히 배합하는 배합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은밀히 전쟁에 대비한 준비

를 했다.처음부터 김일성,최용건,강건 등 이른바 만주빨치산파들은 무력

통일안을 중심으로 남노당 빨치산의 활동을 배합하고자 했고,박헌영의 남

노당 세력은 남한 빨치산 활동을 중심으로 남한체제 전복을 기도하되 북한

군이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선호했다.1949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

크바 방문 시 스탈린이 선제 무력공격에 대해 이것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며

남한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전쟁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하자 김일성과 박헌

영 등 북한지도부는 남한빨치산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전쟁준비를 비밀리에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1949년 한해 동안 북한지도부는 매우 은밀하게 인민동원체제를 강화해

갔으며 군비확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물자를 비축하는데 주력했다.노

획된 북한문서들과 구 소련문서를 통해 볼 때 북한지도부는 북한이 먼저

남한을 무력침공 한다고 할 경우 ‘인민’들이 이에 반감을 갖을 것임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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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따라서 그들은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해 청년들이 인

민군에 입대하거나 직장에서 군사훈련에 적극 임해야 된다고 선전함으로써

‘인민’을 속여야 했다.또한 ‘전국민체력검사’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동원할

대상자의 신상파악과 함께 군사등록카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무서들이 담당

하도록 했다.노동당과 조국보위후원회 그리고 민청,여맹,농맹 등 모든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이 국가시책에 호응하도록 각종의 회합과 선전물들을

통해 선전 선동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비밀리에 전쟁 비용과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인민들을

기만했다.특히 주목할만 한 점은 전쟁 무기들을 소련으로부터 구매하는데

필요한 국채를 주민들에게 판매하면서 그것을 ‘경제차관 도입을 위한 것’이

라고 속였다.뿐만 아니라 군비확장과 전쟁자금 마련을 은폐하기 위해 실

제 국방비는 국가예산 상 국방비 이외의 다른 항목 아래 은폐한 채 축소해

발표했다.

선전,선동,강제,은폐,기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북한의 전쟁준비

는 남한과 미국의 이목을 속임으로써 인민군의 기습남침 성공에 일조했지

만 인민의 기만에 입각한 그러한 전쟁준비는 전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변했

을 때 많은 주민들과 상당수의 노동당원이 북한체제에 등을 돌리게 되는

부메랑이 되었다.북한은 식량,유류,탄약,피복 등 인민군이 약 2개월 정

도 작전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군수품을 마련할 수 있었다.그러나 그 이상

으로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했다.동족간 전쟁에

동원되고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수의 북한 주

민과 십수만의 노동당원들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체제가 급격히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북한체제에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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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Korea’sUnificationStrategyDiscussionandWar

PreparationaftertheEstablishmentofGovernment

- From September 1948 to January 1950 -

Kim,Kwang-soo

Thepurposeofthispaperistoexplorehow unificationstrategieswere

discussedamongchiefleadersin North Koreaandhow preparationsfor

warweremadealonglinesofthesediscussionsduringtheperiodbetween

theestablishmentoftheNorth Korean regimeandtheoutbreak ofthe

KoreanWar.Sofar,themainacademicdebatesaboutthewarhavebeen

mainlyontheoriginsandcausesoftheWar.BasedontheSovietarchive

materialspartiallyopenedin the1990sand“thecapturedNorth Korean

Documents”whichhadnotreceivedmuchattention,manyresearchershave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Union

surroundingthewarandhavemadealongdebateaboutwhowasthe

leaderindeterminingtheWar.Bycontrast,researchesontheunification

strategydiscussionsandthemobilizationfortheWarmadewithinNorth

Koreahavenotbeenconductedenough.Forexample,howtheNorthraised

thewarfundandpreparedwarresourcesandmaterialsbeforethestarting

ofthewarhasneverbeenstudied.Furthermore,therelationsbetweenthe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 and the actualideologicaland material

mobilizationhavenotbeenidentified.Thispaperisanattempttofillthe

gap in historicalknowledge on these subjects,based on a variety of

historicalsourceandpersonaltestimonies.

Firstofall,itshouldbenotedthatNorthKorea’sstrategydiscussions



38 軍史 第79號(2011.6)

forunificationwasmadealmostsimultaneouslywiththeestablishmentof

the regime.The leadership ofthe Governmentdeclared the “complete

reconstruction ofthecountry”and “nationalunification”astheirpolicy

priority among the new government’s politicalprinciples, right after

establishingtheirgovernmentin September1948.In addition,theLabor

Party determined thereunification ofNorth and South Koreasand the

extensionofNorthKorea’ssystem tothewholecountry(bothKoreas)to

be their top priority. However, opinions ofthe concrete methods of

unification were divided between the leading groups.The Manchurian

Partisan faction includingKim IlSung,ChoiYong-Gun,andKangGun

insistedtheunificationthroughtheArmy'sinvasionoftheSouthshouldbe

putfirstandthattheSouthLaborParty’spartisanactivitiesshouldassist

this,while the South LaborParty faction including Park Hun Young

claimed theSouth Korean partisansshould overthrow theROK mainly

throughthepeople’suprisingsandthatNorthKoreajustaidthis.During

hisofficialvisittoMoscow in March 1949,Kim IlSungsuggested the

unificationbyarmedforcetoStalin,butStalinrefusedflatlytoapprove

this by pointing outthe unfavorable internationalsituation and the

agreementwiththeUnitedStatesonkeepingthe38thlatitudedivision.He

mentionedthatiftheSouthattackedfirst,theNorth’scounterattackcould

beallowedbuttheNorth shouldnotmakeapreemptiveattack on the

South.Afterthis,Kim ILSungseveraltimesurgedStalintoapprovehis

proposaloftheunificationbyarmedforcebutcouldnotgettheconsent

beforetheendofJanuary1950.Underthesecircumstances,Kim IlSung

wasestablishingthesystem ofmobilizationsecretlyhavingawarinmind,

whilesupportingtheSouthLaborParty’spartisanactivities.

Throughouttheyear1949,theNorthleadershipwasmakingeffortsvery

secretly to strengthen the mobilization system ofthe people and also

puttingtimeandenergyonraisingthefundtoincreasearmamentsand

reservewarmaterials.TheNorth Korean leadership presumed thatthe

peopleofNorth Koreawouldhaveaversionon them iftheNorth Korea

invadedtheSouthKoreafirst. Therefore,theyweretodeceiveth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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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propagandizingthatyoungpeopleshouldenlistin themilitaryorbe

trainedin theworkplacetopreventtheUnitedStatesandSouth Korea

from invadingtheNorth.Also,underthenameof‘thenationalphysical

fitnesstest,’eachdepartmentatalllevelsofthegovernmentwasincharge

ofidentifyingthepopulation tobemobilizedtoawarandmakingthe

militaryregistration card.TheLaborparty,theDefensiveCommitteefor

Fatherland,andallthesocialorganizationssuch asDemocraticYouth’s

Union,Women’sUnion,andFarmers’Uniongaveittheirbestshotthrough

variousmeetingsandbrochurestoincitethepeopletorespondtothis

nationalpolicy.

Furthermore,theNorthKoreanleadershipdeceivedthepeopletosecretly

accumulate funds forthe war.In orderto raise capitalto purchase

weaponsofwarfrom theSovietUnion,theysoldgovernmentbondsto

residentsbymakinganexcusethatthemoneywasnecessaryfor“loans

for nationaleconomic development.” Also, in order to concealtheir

armamentexpansionandwarfundraising,theyannouncedonlyaportion

oftheactualdefensebudgetas“DefenseFundfortheFatherland(National

DefenseBudget)”andhidtheremainingfundsintotheotherbudgetitems.

In1949,the“DefenseFundfortheFatherland”wasannouncedtobe3.1

billionwon,15% ofthetotalexpenditure19.7billion26millionwon,but

theactualmilitaryspendingamounted to7.1billion won.Besides,the

moneycollectedfrom thepeopleinthenameof'donationfundformilitary

equipments,'theloansofabout850millionwonbybarterfrom theSoviet

Union,and2.5billionwoncollectedforeconomicdevelopmentinthename

ofnationalbondswereadded tothismilitarybudget.Therefore,North

Korea’sactualmilitary expenditurein 1949amounted to 10billion 384

million600thousandwon.

Atthesametime,throughvariousmeans,NorthKoreapreparedenough

warmaterialsforPeople’sArmytocarryoutawarfortwomonthswithno

difficulty.Thesewerepartlyfrom theloansandpartlyfrom thepeople’s

contributionsinthenameof'voluntaryfundformilitaryequipment.'Thus,

NorthKoreawasabletostockpilesuppliesneededtosustainashort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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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fordurationof2months,suchasfood,fuel,ammunition,clothing,

etc.However,itranshortofprovisionsforalongerterm war.

KeyWords:theKoreanWar,NorthKorea,WarPreparation,Unification

Strategy,Mobilization,Military Budget,Kim IlSung,Choi

YoungGun,KangGun,ParkHunYoung,MilitaryBudget




